
GIST, 식품진흥원과 고령친화산업 혁신 맞손 
- 유기적 협력 체계 구축으로 고령친화산업진흥에 시너지 효과 기대

          

▲ GIST 고령친화산업지원센터 오창명 센터장(오른쪽)과 한국식품산업클러스터진흥원 김영재 이사장
(왼쪽)이 ‘고령친화산업 육성의 상호협력에 관한 업무 협약’을 체결하고 기념사진 촬영을 하고 있다. 

광주과학기술원(GIST, 총장 임기철) 고령친화산업지원센터(센터장 오창명, 이하 ‘센터’)

는 한국식품산업클러스터진흥원(이사장 김영재, 이하 ‘식품진흥원’)과  ‘고령친화산

업 혁신을 위한 홍보 및 협력 체계 구축’을 위한 업무협약(MoU)을 체결했다.

협약식은 고령친화산업지원센터 오창명 센터장과 식품진흥원 김영재 이사장, 광주광

역시 박용범 의료산업팀장 등 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18일(월) 남구에 위치한 고

령친화산업지원센터에서 열렸다.

이번 업무협약은 호남권 유일 권역별 고령친화산업혁신센터로 지정된 ‘센터’와 국

가식품클러스터 육성 기반 대규모 인프라를 보유한 ‘식품진흥원’ 양 기관의 협력 

체계 구축으로 고령친화산업진흥에 상당한 시너지 효과를 낼 것으로 기대된다.

양 기관은 이날 협약을 통해 △고령친화산업육성에 필요한 조사·연구 △기관 보유 

인프라 공유 △고령친화산업 관련 포럼 및 심포지엄 등 세미나 공동 개최 △고령

친화제품 홍보 및 유통 활성화 등을 위해 상호 협력하고 적극적으로 교류할 계획

이다.

특히, 협약식 당일 광주 고령친화산업지원센터 내 1층 기획전시존 인프라를 활용

해 지역 기업의 우수식품 전시와 함께 센터 고정 방문객 200여 명을 대상으로 고

령친화식품을 체험할 수 있는 ‘고령친화우수식품 홍보 시식행사’가 함께 진행됐다.



오창명 고령친화산업지원센터장은 “이번 협약을 통해 양 기관의 협력 네트워크를 

형성하고 고령친화산업 저변확대와 우수제품 홍보를 위한 기반이 마련됐다”면서 

“앞으로도 다양한 분야의 유관기관들과 협력을 통해 지역 고령친화산업발전에 더

욱 노력하겠다”고 밝혔다.  

김영재 식품진흥원 이사장은 “이번 협약은 초고령사회 진입을 앞두고 고령친화산업

진흥기관으로서 역할과 기능을 강화한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가진다”면서, “앞으

로 양 기관이 보유한 역량과 인프라를 적극 연계·활용해 국내 고령친화산업 혁신성

장에 힘 쓰겠다”고 말했다.

         

▲ GIST 고령친화산업지원센터와 한국식품산업클러스터진흥원이 ‘고령친화산업 혁신을 위한 홍보 
및 협력 체계 구축’을 위한 업무협약(MoU)을 체결하고 기념사진 촬영을 하고 있다. GIST 고령친화산
업지원센터 오창명 센터장(오른쪽에서 세 번째), 한국식품산업클러스터진흥원 김영재 이사장(오른쪽에서 
네 번째), 광주광역시 로봇가전의료산업과 박용범 팀장(오른쪽에서 다섯 번째) 

센터는 지난 2008년 산업통상자원부의 고령친화제품·서비스종합체험관 구축사업을 

시작으로 고령친화선도 기업육성, 4차산업 융합형 연구개발 지원, 디지털 기반 사

용성평가 플랫폼 구축 등 고령친화산업 생태계 강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.

국가식품클러스터 육성 및 식품산업 진흥기관인 식품진흥원은 2021년 농림축산식

품부와 해양수산부로부터 고령친화산업지원센터로 지정받고 고령친화식품산업 진흥

을 위한 정책 발굴, 지정제도 운영, 기업성장 지원, 시장 활성화를 통해 국내 식품

산업을 선도하고 있다.  


